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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불안정 부모애착 유형에 따라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의 
매개를 통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265명을 대상으로, 초기부모애착척도, 정서지능척도,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
형척도 단축형 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불안-양가 애착은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독립적 대
인관계문제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는 부분매개효과를 보
였다. 둘째, 회피 애착은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서 부분매
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안정 부모애착 유형에 따라 성인기의 대인
관계문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기정서인식의 개입이 불안
정 애착을 경험한 사람의 대인관계문제에 주요한 접근 방법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였다.

주요어 : 성인기, 인 계문제, 애착, 자기정서인식, 정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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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는 청소년 시절보다 더 넓고 다양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대인관계는 다시 
상호작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를 지
니고 있어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김소형, 
2011). 대인관계문제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관
계의 형성 및 부정적인 관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
한 지식 또는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는 문제
로 정의할 수 있다(최임정, 심혜숙, 2010). 대인관
계문제는 상담 장면에서 보편적으로 호소하는 주된 
문제이며(김남연, 양난미, 2012; 조윤경, 2003; 
Horowitz, 1996), 대인관계문제를 일차적인 문제로 
호소하지 않더라도 성격적, 정서적 또는 심리적 문
제 대부분에도 대인관계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오현주, 1998).

대인관계문제는 Sullivan(1947)의 대인관계 이론
을 바탕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Leary(1957)가 지배
-복종을 양극으로 하는 통제 차원과 증오-사랑을 
양극으로 하는 친애 차원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 대
인관계 모형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차원은 대인관계에서 안정감을 유지
하지만,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경우 긴장이나 
불안 등이 발생하여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고 보았다(안범희, 2010). 이후에 Horowitz 등
(1988)이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에 Alden 등(1990)은 대인관계 원형모형에 근거
하여 Horowitz의 대인관계문제 척도를 지배와 친
밀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
해 8개 요소가 제안되었고, 여기에는 통제지배, 자
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가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홍상황 
등(2002)이 번안하여 국내판 대인관계문제 원형척

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 이를 위주로 대인관계문
제 연구들이 진행됐다.

초기에는 대인관계문제 전체를 다루는 연구가 많
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인관계문제의 유형이 다양
하고 각각의 하위변인이 나타내는 성격이 다른 점
을 고려하여 대인관계문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박영주와 이영호
(2010)는 대인관계문제를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에
서의 지배 축을 중심으로 사람을 향하는 의존적 대
인관계문제와 사람을 피하는 독립적 대인관계문제
로 구분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인관계문제 원형
척도의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는 의
존적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높으며 통제지배, 자
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는 독립적 대인관계문
제와 관련이 높음이 시사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는 대인관계문제를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려는 시도
가 이어지고 있다(김보경 등, 2016; 김은화, 2011; 
배현영, 2019; 오누리, 2018; 우수지, 2020; 허윤
영, 2020).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이 가장 
최초로 맺는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이다. 태어나
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유아
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만의 틀을 구축하게 된
다. Bowlby(1973)는 이와 관련하여 내적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의 개념을 소개했다. 내
적작동모델이란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내면에 도식화되는 행동체계로써 이를 통해 애
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맺어
진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이혜진, 2004). 이런 애착관계는 대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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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다른 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Bowlby(1969)에 의하면 애착은 출생 직후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애착 대상과의 충분한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Ainsworth 등(1978)은 부
모와의 분리 실험을 통해 부모애착을 애착의 질에 
따라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누었고, 불안
정 애착을 다시 불안-양가애착(insecure-resistant 
attachment)과 불안-회피애착(insecure-avoidant 
attachment)의 두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불안-회
피형 애착은 외형상으로는 고통스러움을 보이지 
않으며 재결합 시 부모를 무시하지만, 놀이에 집
중하지 못하고 부모를 주시하는 형태를 띄는 애착
형태를 말한다. 불안-양가형 애착은 심리적 고통
을 표현하며 부모와 재결합되었을 때도 안정되지 
않고 접촉을 요구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양면성을 
띠는 애착형태이다(신지욱, 2006). 생애 초기에 형
성된 애착 유형과 수준은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Harlow, 
1958; Kenny & Donaldson, 1991; Kenny & 
Perez, 1996; Kobak & Sceery, 1988). 또한, 개
인의 생애 초기 형성한 내적작동모델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일관된 애착유형의 연속성을 띠며, 부모애
착의 유형이 성인기가 되어서도 비슷하게 작용되는 
것을 미루어볼 때, 성인기에 발생한 애착 유형과 
대인관계문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김미선, 2016; 배현영, 2019; 신지은 등, 
2009; 진미경, 2009; Bretherton, 1985).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불안-양가 애착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및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
쳤으며, 회피 애착은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주, 이영호, 2010). 
그리고 불안-양가 애착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회피 애착은 독립적 대인관계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화, 2011).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안정적인 부모애착 
관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의 수준은 감소한다
는 것을 밝혔으며(김남연, 양난미, 2012; 박상희, 
이남옥, 2014), 불안정 애착 유형일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높아지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였다(박영주, 
이영호, 2010; 배현영, 2019; 허윤영, 2020).

한편,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복잡한 내적작동모델
의 개념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
이 모호하고 피상적이며, 이에 따라 애착 관계에서 
문제를 보이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구체적인 전
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박상희, 이남옥, 
2014).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모애착과 대인관
계문제 간에서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었고, 주로 인지 및 정서에 기반을 둔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남연, 
양난미, 2012; 박상희, 이남옥, 2014; 박영주, 이영
호, 2010; 배현영, 2019).

Johnson(2004)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정서적인 의사소
통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대인관계문제의 인지․행
동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정서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요소가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임정, 심혜숙, 2010). 
정서 활용 수준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강수
정, 2015),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개입은 개인의 
환경뿐만 아니라 대인 간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
킨다(장정주, 2009).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미루어
봤을 때, 정서에 대한 개입이 대인관계문제를 개선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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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느낌을 관찰할 수 있고, 그 느낌들을 구별
할 수 있으며, 그 정서 정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
각이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여 
정서지능이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에 기반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우다빈, 2013). 부모애착이 정서조
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정서조절
을 측정하는 척도 내부에 자기정서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변인은 정
서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김자영, 2017; 윤혜지, 2017; 이혜진, 2011; 홍미
정, 2015).

자기정서인식은 내적 정서에 주의를 집중해 어떤 
정서인지를 이해하고 규명하며, 그 정서에 대한 사
고 과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박지
선 등, 2008; 장정주, 2009; Mayer & Salovey, 
1997), 자기정서인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정서표현이 증진되었으며, 정서표현에 대한 억압이 
감소되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계를 증진시
키는 효과가 있었다(장정주, 김정모, 2011).

정서조절은 정서를 억압하는 기능 및 정서적 자
극을 받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
는 기능으로써 대인관계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Salovey & Mayer, 
1990). 이는 정서조절 능력이 기능적으로 작동할 
경우,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정서조절 능력이 기능하
지 못할 때는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정서조절은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정
서조절 곤란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박상희, 이남옥, 2014), 
성인기의 불안정 애착이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대인

관계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신지욱, 2006). 이처럼 자기정서인식과 정서
조절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은 함께 연구에서 다
루어지곤 했는데, 자기정서인식은 주어진 정서 정
보를 처리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것에 필요한 선
행과정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으며(이서정, 현명호, 2008; Swinkels & 
Giuliano, 1995), 정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남녀 대학생 모두 정서인식이 정서조절을 통해
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
(우다빈, 2013). 또한 대학생의 정서인식이 명확할
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문제성 음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최유리, 2015), 정서
인식과 정서조절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으로 구분
되어 있을지라도 요인 간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가 
존재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순서가 존재
한다면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정서적 요인의 순서에 
따른 접근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부모애착이 자기정서인식이나 정
서조절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이 영유아기, 초기 청소년기 위주로 부모애착을 다
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김은경, 2019; 임윤희, 
2018; 최소영, 2015; 형영옥, 2020).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위주
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김미정, 2012; 사공미숙, 
2006; 윤혜지, 2017; 진현정, 2011),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에 집중한 부모애착보다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타인에 대한 애착관계인 성인애
착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강수진, 2010; 
김용희, 2012; 신지욱, 2006; 이현경, 2009).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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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불안정애착과 인 계문제의 계에서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 의 순차  매개효과

작동모델의 항상성으로 인하여 부모애착이 성인
애착 및 대인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남연, 양난미, 2012; 김미선, 2016; 서
미경, 2014; 진미경, 2009; Bretherton, 1985; 
Bretherton, 1991; Main et al., 1985) 성인기의 
대인관계문제에서 부모애착의 영향도 고려해볼 필
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을 살펴
볼 때, 성인애착이 아닌 부모애착을 보았다. 정서
인식이나 정서조절, 대인관계문제 모두 양육자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발달과정에서 형성되고 지속적으
로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성인의 정서기능을 탐색
하는 과정에서 부모애착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는 내적작동모델의 항상성의 발달과정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초기부모애착의 불안정 애착 유형에 따라
서 정서조절전략이 과잉활성화 전략과 비활성화 전
략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며(Cassidy & Kobak, 
1988), 이에 따라 애착 대상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

고, 이런 전략이 고착화되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Mallinckrodt & Wei, 2005), 이
로 인한 대인관계문제의 양상 또한 애착의 하위 유
형 또는 차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신지욱,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의 제한
적인 연구대상에서 성인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생애
초기의 부모애착이 여전히 성인기의 대인관계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 이 과정에서 정
서적 요인인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이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서적 요인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요
인 간에 순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대인관
계문제에 대한 개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에 따라 불안정 부모애착을 불안
-양가 애착과 회피 애착으로 나누었다(김미선, 
2016; 배현영, 2019; 허윤영, 2020). 그리고 애착
의 유형별로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양상 또한 다
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에 따라(김보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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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김은화, 2011; 박영주, 이영호, 2010) 본 연
구에서도 대인관계문제를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로 나누어 불안정 부모애착유
형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또한 불안정 부모애착은 자기정서인식과 정
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불안정 부
모애착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양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한 익명 커뮤니
티인 “블라인드”라는 앱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수집된 정보 사용에 대
한 설명을 읽고, 연구에 동의한 275명의 응답자에
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응답자 중 불성
실 응답자 및 결측치인 1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265명 중 남성은 78명(29.4%), 여성은 187명
(70.6%)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1.08±4.6
세였고, 26~30세(46.0%)와 31~35세(32.8%)의 응
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미혼
(82.3%)이 기혼(17.0%)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
교 졸업자(70.6%)가 고등학교 졸업(4.9%), 석사 졸
업(2.8%), 박사 졸업(3.8%)에 비해 가장 많았다. 

연구도구

초기부모애착
김미선(2016)이 국내의 성인의 부모애착을 측정

하기 위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인 초기부모애착
척도(Early Parental Attachment Scale, EPAS)
를 사용하여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부 
불안-양가 애착은 .86, 회피 애착은 .93, 모 불안-
양가 애착은 .90, 회피 애착은 .95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을 측정하

기 위해서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WLEIS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을 신은선(2017)이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정서조절, 정
서활용의 네 가지 요인으로 측정한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해당 척도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만을 활용하였으며, 각각 .89와 .90의 신
뢰도를 보였다.

대인관계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여부를 측정하기 위

해서 홍상황 등(2002)이 표준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검사 원형척도 단축형 검사(KIIP-SC)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는 검사는 8
개 하위요인인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문
제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박영주, 이영호, 2010; 배현영, 
2019; 허윤영, 2020) 대인관계문제의 8가지 하위
척도를 의존적 대인관계문제(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독립적 대인관계문제(통제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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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1-1 1-2 2 3 4 4-1 4-2

1. 불안정 부모애착 -

  1-1. 불안-양가 애착 .72*** -

  1-2. 회피 애착 .78*** .13* -

2. 자기정서인식 -.33*** -.20** -.29*** -

3. 정서조절 -.22*** -.13*** -.20*** .37*** -

4. 대인관계문제 .40*** .23*** .36*** -.49*** -.49*** -

  4-1. 독립적문제 .42*** .19** .42*** -.43*** -.37*** .87*** -

  4-2. 의존적문제 .26*** .21*** .19*** -.43*** -.47*** .85*** .49*** -

왜도 .09 .46 .35 -.86 -.13 .48 .83 .07

첨도 -.20 -.65 -.14 .73 -.51 -.06 .23 -.39
*p<.05. **p<.01. ***p<.001.

표 1. 변인 간 상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억제)로 나누어서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신뢰도는 독립
적 대인관계문제 전체는 .92였고, 의존적 대인관계
문제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는 .93이
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부모애착(불안-양가 애착, 
회피 애착)과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 독립적/의존
적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매개효과 분
석 모형을 설정하고 살펴보았다.

먼저 SPSS 25.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고,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
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로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해당 분포가 정규분

포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주요변인들의 전체 점수와 
함께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6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매
개효과에 대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
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추출표본을 
5,000회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결과에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95% 유의수
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
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연구에 이용한 불안-양가애착과 회피애착, 자기
정서인식, 정서조절, 독립적/의존적 대인관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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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불안-양가 애착과 인 계문제의 계에서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 의 순차  매개효과

          주. 경로의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05. **p<.01. ***p<.001.

의 점수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만족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각각 산출하
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1
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중점으로 결과를 살펴보
면, 불안-양가 애착은 회피 애착(r=.13, p<.05)과 
정적 상관이, 자기정서인식(r=-.20, p<.01), 정서조
절(r=-.13, p<.05)은 부적 상관이, 독립적 대인관계
문제(r=.19, p<.01), 의존적 대인관계문제(r=.21, 
p<.01)는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회피애착은 자기정서인식(r=-.29, p<.001), 정
서조절(r=-.20, p<.01)과 부적 상관이, 독립적 대인
관계문제(r=.42, p<.001),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r=.19, p<.01)와는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자기정서인식은 정서조절(r=.37)과 
정적 상관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r=-.43), 의존
적 대인관계문제(r=-.42)와는 부적 상관이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은 
독립적 대인관계문제(r=-.37),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r=-.47)와 부적 상관으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적 대인관계문제는 의
존적 대인관계문제(r=.49,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규분포 확인을 위하여 살펴본 기술통계 결과 
상, 변인들의 왜도는 최소 -.86에서 최대 .83 사이

에 위치하여 ±2 이하였으며, 첨도도 최소 -.65에
서 최대 .73으로 ±7 이하로 나타나 모든 변인들의 
전체 점수 및 측정 변인들에서 정규분포 가정이 만
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West et al., 1995). 

불안-양가 애착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불안-양가 애착이 종속변인인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각각에 영향
을 미칠 때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이 순차적으
로 매개하는지 확인하였고, 결과는 그림 2에 제시
하였다.

독립변인인 불안-양가 애착이 매개변인인 자기정
서인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196, t=-3.238, 
p<.01). 불안-양가 애착이 높아질수록 자기정서인
식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불안-양가 애착이 자
기정서인식을 3.8% 설명하였다(R²=.038). 다음으로 
불안-양가 애착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정서인식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양가 
애착이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정서인식이 정
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β=.357, t=6.097, p<.001), 불안-양가 애착과 
자기정서인식이 정서조절을 13.8% 설명하였다
(R²=.138). 그리고 불안-양가 애착과 자기정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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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95% 신뢰구간
LLCI ULCI

독립적
대인관계

문제

총 간접효과 .065 .020 .094 .037 .152
불안-양가 애착 → 자기정서인식 → 독립적 대인관계 .044 .016 .063 .024 .111

불안-양가 애착 → 정서조절 → 독립적 대인관계 .009 .012 .013 -.022 .046
불안-양가 애착 → 자기정서인식 → 정서조절 → 독립적 대인관계 .012 .005 .017 .005 .035

의존적
대인관계

문제 

총 간접효과 .063 .020 .097 .038 .159
불안-양가 애착 → 자기정서인식 → 의존적 대인관계 .034 .012 .052 .020 .092

불안-양가 애착 → 정서조절 → 의존적 대인관계 .013 .016 .020 -.026 .072
불안-양가 애착 → 자기정서인식 → 정서조절 → 의존적 대인관계 .016 .006 .025 .009 .045

표 2. 불안-양가 애착과 인 계문제에서 순차  매개효과 검증

정서조절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을 때, 불안-양가 애착이 독립적 대
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정서인식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β=-.324, t=-5.545, 
p<.001)과 정서조절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미치
는 영향(β=-.242, t=4.180, p<.001)은 각각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불안-양가 애착과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를 24.9% 설명하
였다(R²=.249).

불안-양가 애착과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이 의
존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
과, 불안-양가 애착이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110, t=2.075, p<.05),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
이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각
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265, t=-4.698, 
p<.001; β=-.355, t=-6.370, p<.001), 불안-양가 
애착과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이 의존적 대인관계
문제를 29.9% 설명하였다(R²=.299).

즉, 불안-양가 애착은 자기정서인식을 매개하여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각각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
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는 직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은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의존적 대
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는 직접효과도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위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불안-양가 애착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β
=.094, LLCI=.037, ULCI=.152)와 의존적 대인관계
문제(β=.097, LLCI=.038, ULCI=.159)에 미치는 
경로의 총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경로별로 살펴보면, 불안-양가 애
착이 자기정서인식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로 미치는 
경로도 독립적 대인관계문제(β=.063, LLCI=.024, 
ULCI=.111)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β=.052, LLCI= 
.020, ULCI=.092) 각각 모두 .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서조절만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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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회피 애착과 인 계문제의 계에서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 의 순차  매개효과

            주. 경로의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05. **p<.01. ***p<.001.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불안-양가 애착이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경로
에서는 독립적 대인관계문제(β=.017, LLCI=.005, 
ULCI=.035)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β=.025, LLCI= 
.009, ULCI=.045) 각각 모두 .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피 애착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회피 애착이 종속변인인 독립적 대인
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각각에 영향을 미
칠 때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이 순차적으로 매개
하는지 확인하였고,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독립변인인 회피 애착이 매개변인인 자기정서
인식을 유의하게 예측했다(β=-.291, t=-4.927, 
p<.001). 회피 애착이 높아질수록 자기정서인식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회피 애착이 자기정서인식
을 8.5% 설명하였다(R²=.085). 회피 애착이 정서조
절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정서인식이 정서조절에 미
치는 영향에서 회피 애착이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
기정서인식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β=.337, t=5.643, p<.001). 회피 
애착과 자기정서인식은 정서조절을 14.5% 설명하

였다(R²=.145). 회피 애착과 자기정서인식, 정서조
절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회피 애착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301, t=5.610, p<.001),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
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324, t=-5.545, p<.001; 
β=-.242, t=4.180, p<.001), 회피 애착과 자기정서
인식, 정서조절은 독립적 대인관계문제를 32.2% 
설명하였다(R²=.322). 회피 애착과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이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확인해 
본 결과, 회피 애착이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며,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이 의존적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β=-.275, t=-4.758, p<.001; β=-.358, t=6.343, 
p<.001), 회피 애착과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
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를 28.9% 설명하였다
(R²=.289). 즉, 회피 애착은 자기정서인식을 매개하
여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각
각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
적 대인관계문제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는 직접효과도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
고,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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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95% 신뢰구간
LLCI ULCI

독립적 
대인관계 

문제

총 간접효과 .075 .019 .121 .069 .184
회피 애착 → 자기정서인식 → 독립적 대인관계 .048 .015 .077 .037 .130

회피 애착 → 정서조절 → 독립적 대인관계 .014 .010 .023 -.002 .058
회피 애착 → 자기정서인식 → 정서조절 → 독립적 대인관계 .013 .005 .021 .008 .039

의존적 
대인관계 

문제

총 간접효과 .089 .021 .153 .089 .222
회피 애착 → 자기정서인식 → 의존적 대인관계 .047 .014 .080 .037 .130

회피 애착 → 정서조절 → 의존적 대인관계 .022 .014 .038 -.004 .087
회피 애착 → 자기정서인식 → 정서조절 → 의존적 대인관계 .020 .007 .035 .016 .058

표 3. 회피 애착과 인 계문제에서 순차  매개효과 검증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였다. 회피 애착이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각각에 미치는 경로의 총 간접효과
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121, 
LLCI=.069, ULCI=.184; β=.153, LLCI=.089, 
ULCI=.222), 각 경로별로 살펴보면, 회피 애착이 
자기정서인식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로 미치는 경
로도 독립적 대인관계문제(β=.077, LLCI=.037, 
ULCI=.130)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β=.080, LLCI= 
.037, ULCI=.130) 각각 모두 .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서조절만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
으로 회피 애착이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을 순
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경로에
서는 독립적 대인관계문제(β=.021, LLCI= .008, 
ULCI=.039)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β=.035, LLCI= 
.016, ULCI=.058) 각각 모두 .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불안정 부모애착(불
안-양가 애착, 회피 애착)에 따라 대인관계문제(독
립적, 의존적)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이 이를 순차적으로 매개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불안정 부모애착은 대인관계문제와는 정적
인 상관을 보였다.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은 서
로 정적인 상관이었으며 불안정 부모애착과 대인관
계문제에 대해서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불안정 부모애착인 불안-양가 애착
과 회피 애착은 독립적 대인관계문제 및 의존적 대
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불안정 
부모애착 유형을 지닌 경우,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문
제와의 정적 상관에 대해서는 부모애착이 안정적일
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낮게 나타나고(김남연, 양난
미, 2012; 홍진이, 한기백, 2015), 학교생활 및 사
회적응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를 지지한다(황윤정, 민하영, 2012). 또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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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애착과 회피 애착은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
에 대해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자기정서인식과 정
서조절은 다시 대인관계문제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
였다. 이는 불안정 부모애착유형을 형성한 경우, 
자기정서인식이나 정서조절 능력이 낮을 것임을 알
려주고, 자기정서인식이나 정서조절이 낮은 경우, 
대인관계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는 관련성을 지닌
다. 반대로 자기정서인식이나 정서조절이 높으면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지니고, 대인관계문제에 있어
서도 적게 보고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자
기정서인식에 대한 부모애착의 관련을 살펴본 연구
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학생일수록 불안정 애착
을 형성한 학생들보다 자기정서인식이 증가하고 대
인관계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
다(안수진, 2016). 또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가질
수록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정서인식과 정서
표현이 높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낮다는 장은용
(2013)의 연구를 지지하며,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
록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 능력 또한 높다는 정
적 상관을 나타낸 홍선영(2015)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
절 간에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정서조절 전략을 더 잘 적용한다는 임
전옥(200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자기정서인식
이 정서조절양식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김미숙
(201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초기부모애착이 불안정할수록 대인관계문제도 존재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정
서에 대한 인식과 이를 조절하는 능력도 좋지 않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반대로 초기부모애착이 안정
적일수록 대인관계문제도 낮을 것이며, 자신의 정

서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정서조절에 대한 능력도 
좋을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불안정 부모애착은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
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기정서
인식과 정서조절을 포함한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에 도움이 된
다고 본 김미정(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불안-양가 애착은 자기정서인식과 정
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독립적 대인관계문
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
났고,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는 부분매개효과를 나
타냈다. 한편, 회피 애착은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
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의존적 대인관계문제
에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독립적 대인관계문
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를 구분지어 살펴보면, 
불안-양가 애착은 타인에게 집착하는 과잉활성화전
략을 사용하는 애착형태를 띰에 따라 타인보다 자
신을 중요시하는 독립적 대인관계문제(통제지배, 자
기중심성, 냉담, 회피)보다는 타인의 관심을 중시하
는 의존적 대인관계문제(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
희생, 과관여)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회피 애착은 비활성
화전략을 사용하여 타인을 멀리하는 애착형태를 띰
에 따라 의존적 대인관계문제보다 독립적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난
다. 이는 불안-양가 애착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고, 회피 애착은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에 영
향을 준다는 김보경 등(2016), 박영주와 이영호
(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린 시절 불안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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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형성한 경우, 성인기가 되어서도 자신의 정서
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정서 조절 능
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대인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장면에서 정
서표현에 앞서 자기정서인식을 높이고 정서억제를 
낮추는 방향이 대인관계를 개선하는데 주요한 접근
방법이라는 윤병수와 정봉교(2009)의 결과와 맥락
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정서인식이 적응적인 인
지적 정서조절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
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김은영, 2009; 
우다빈, 2013; 이서정, 현명호, 2008), 대인관계문
제를 개선함에 있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앞서 
자기정서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 불안-양가 애착의 경우 정
서조절만을 매개변인으로 뒀을 때와 자기정서인식
과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할 때 미치는 영향
에서 차이가 있었다. 정서조절만을 매개할 때는 유
의하지 않았던 간접효과가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
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할 때에는 유의해졌으며, 불
안-양가애착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적 
대인관계문제로 향하는 직접효과도 사라졌다. 이는 
불안-양가 애착이 독립적/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정서인식이라는 매개변인의 
존재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회피 애착의 경우에도 정서조절만을 매개변인으
로 뒀을 때 정서조절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있었으
나,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면서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효과는 사라졌다. 이 역
시, 자기정서인식이 정서조절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기정서인식 능력을 높이는 것

이 정서조절능력을 높이는 것보다 우선하여 진행되
어야 하며, 이것이 대인관계문제를 개선하는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중심
으로 부모애착과 함께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성인이 청
소년기보다 더 많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대인
관계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애착과 정서적 요인의 기
초적인 요소인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을 다룬 연
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성인이 
되었어도 불안정 부모애착 관계는 여전히 성인기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기정서인식
과 정서조절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애착의 연속성과 지속
성을 주장하는 기존 견해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
다(김미선, 2016; 손정민, 2014). 그리고 20~30대 
성인들의 대인관계문제에 여전히 부모와의 애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인이라 할지라도 전 생애의 중요한 타인에 
대한 애착인 성인애착과는 별개로 초기부모애착을 
함께 다루면서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능력을 파
악하여 대인관계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불안정 부모애착과 대인관계문제 간에 
자기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를 확인하
였다. 이는 자기정서인식에 기초한 정서표현훈련 
프로그램을 통합․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서도 확인되었는데 자기정서인식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 훈련이 정서를 자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증
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정서표현에 대한 억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장정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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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서조절훈련에 앞서 자기정서인식을 우선
적으로 다루어야 개선효과가 높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정서지능 하위 요인 간에도 서로 영향
을 주는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통합
적인 정서지능 척도를 개발할 때 선행요인인 자기
정서인식에 가중치를 두거나 후행요인인 정서조절
에 자기정서인식 수준의 점수를 일부 포함하여 결
과를 산출하는 식으로 척도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담장면에서 정서적 문제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내담자에게는 정서 전반에 걸친 접근
보다 정서 요인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
적일 수 있다. 가령, 정서조절에 문제가 있는 내담
자 중에서도 정서인식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내담
자와 그렇지 않은 내담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상담을 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문제를 다룰 때 초기부모애착
의 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초기부모애착은 어렸을 때 내적작동모델에 의
해 도식화되어 자리 잡은 까닭에 성인기에 변화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
과에 따라 특정 애착유형과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
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정서훈련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불
안-양가 애착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 대
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피 
애착의 경우에도 의존적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의 경우
에는 애착관계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기보다는 정서
인식 및 정서조절 훈련으로도 대인관계문제가 개선
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먼저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성인이 된 
시점에서 초기부모애착을 측정했다는 것이다. 8~12
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서 측정함에 따라 
시간에 따른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불
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여 설문에 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제한점을 고려했을 때, 어린 시절의 부모애착 
척도를 측정한 이후, 성인기에 대인관계문제를 측
정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애착대상인 부모에 대한 애착의 변화
까지 다루어 본다면 부모애착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
모애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부모애착이 성인애
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지 못했다. 같
이 다루었다면 내적작동모델의 항상성과 그에 따른 
정서인식이나 정서조절, 대인관계문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연구할 수 있어서 더욱 풍
부한 결과와 활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척도는 모두 자기보
고식 설문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부모애
착 척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민감한 주제의 경
우 방어기제가 작동했을 수 있고, 자기정서인식이
나 정서조절, 대인관계문제 척도에서는 사회적 바
람직성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 외에 상담 등의 자료를 통한 질적 연구를 추
가하여 초기부모애착과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 등
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애착유형에 따라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계문제를 각각 구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인관계문제가 
복합적이고, 독립적 대인관계문제와 의존적 대인관
계문제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존재하
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경로를 분석하고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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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방정식 등의 모델 비교
가 가능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
요도 있다.

끝으로 불안정 부모애착과 대인관계문제와의 사
이에 다른 매개변인 또는 조절변인이 존재할 가능
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선
행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분리-개별화나 정서강도,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현양식 등 상당히 다양한 
매개변인들이 존재하였고(김남연, 양난미, 2012; 조
화진, 2005; 허윤영, 2020), 이 외에도 다른 매개
변인이나 조절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에서 불안정 부모애착이 자기정서인식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따라 추후 
불안정 부모애착을 경험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정서
인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치료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도 제언해 본다. 이처럼 다른 변인들을 탐색하
고 관계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있다면 부모
애착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폭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고,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에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 불안정 부모애착의 영향력을 줄
이면서 대인관계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입요소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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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arly parental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motional recogni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adulthood. Data were collected 
from 265 adults using questionnaires. We used bootstrapping techniques from Hayes' PROCESS macro 
program to estimate the hypothesized serial mediation. Insecure parental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motion recognition, both of which were in turn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and 
subsequently to interpersonal problems. Specifically, emotion recognition and regulation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ambivalent attachment and independent interpersonal problems. 
Otherwise, emotion recognition and regulation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ttachment and dependent interpersonal problem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 types of 
insecure parental attachment have different effects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adul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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